
2022년 7월 15일 금요일 skyedaily.com 27

연 매출 800억원의 주점을 이끄는 ‘젊은 

사장’ 최혜성이 슈퍼카를 타는 이유가 있

다고 언급한다.

13일 첫 방송된 tvN ‘돈 잘 버는 젊은 사

장’에서는 연매출 800억을 달성한 만 29세 

젊은 사장이 출연했다.

이날 방송에서 줄을 서서 입장을 기다리

는 주점이 공개되자 MC 서장훈과 주우재는 

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. 이어 사장 최혜성

이 명품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했다. 팔에는 

억 단위 시계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.

서장훙은 “약간 허세가 보인다”라며 3

억 넘는 차를 타고 등장한 사장을 유심히 

탐색했다. 하지만 최혜성은 “제 이야기를 

들으면 달라질 것”이라고 자신감을 드러

냈다.

그는 자신이 슈퍼카를 타는 이유에 대해

서도 “거의 20시간 일한다. 대부분의 시간

을 차에서 보낸다”라며 운을 뗐다. 그러면

서 “퇴근하고 가다가 핸들의 앰블럼을 보

면 (일적인) 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

고 느껴진다”고 말했다.

그는 “스트레스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

여겨질 만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

다”고 설명했다. 자막에 함께 나온 ‘왕관

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버텨라’라는 말처

럼 바쁜 업무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된다는 

뜻이다.

영화 ‘헤어질 결심’이 100만관객을 넘겼

다.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, ‘헤어질 결

심’은 14일 3만4876명을 추가해 누적 관객

수 100만명을 돌파했다(100만4145명).

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100만명을 넘

긴 건 이번이 10번째다. 앞서 △범죄도시

2(1261만명) △닥터 스트레인지:대혼돈

의 멀티버스(588만명) △탑건:매버릭(493

만명) △쥬라기 월드:도미니언(283만명) 

△마녀2(278만명) △토르:러브 앤 썬더

(203만명) △해적:도깨비 깃발(133만명) 

△브로커(125만명) △신비한 동물들과 

덤블도어의 비밀(119만명) 등이 있었다.

‘헤어질 결심’은 박찬욱 감독의 새 영화

로, 올해 칸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

았다. 산에서 추락사한 남자와 그의 아

내, 남자의 죽음에 관해 수사하는 형사의 

이야기를 그렸다. 배우 탕웨이가 죽은 남

자의 아내를, 박해일이 형사를 연기했다.

스포츠·연예

3강·2중·4약·1최약… ‘부익부 빈익빈’ 뚜렷

14일 막을 내린 2022 

신한은행 쏠 KBO리

그 전반기를 가장 화

려하게 장식한 팀은 

SSG랜더스다.

SSG는 85경기에서 56승3무26패를 거

둬 최종전 결과와 관계없이 키움 히어로

즈(54승1무31패)의 추격을 뿌리치고 1위를 

확정했다.

개막 10연승으로 일찌감치 치고 나가기 

시작한 SSG는 마지막까지 자리를 빼앗기

지 않으면서 KBO리그 40년 역사상 최초

로 전반기 전 기간 1위라는 기분 좋은 기

록을 남겼다.

외국인 윌머 폰트(10승4패)와 돌아온 좌

완 에이스 김광현(9승1패)의 원투 펀치는 

선두 수성의 밑거름이 됐다. 두 선수는 현

재까지 19승을 합작하는 동안 5번만 졌다.

키움과의 전반기 최종전에서 마운드에 

오를 폰트가 승리투수가 되면 두 선수의 

승수 합계는 ‘20’으로 늘어난다.

타점 선두(72개)를 질주 중인 주장 한유

섬과 간판 최정(타율 0.294 홈런 12개), 커

리어 하이 시즌을 예약한 유격수 박성한

(타율 0.331) 등이 중심을 잡은 타선도 남

부럽지 않은 전반기를 보냈다.

키움의 선전은 개막 전 전문가들 예측과 

조금 동떨어진 결과다.

야시엘 푸이그라는 메이저리그(MLB) 스타 

플레이어 출신 타자를 데려온 것 외에는 겨우

내 별다른 전력 보강이 없었기 때문이다.

오히려 박병호(KT)의 이적과 조상우의 

입대로 투타에 공백이 생겼지만 힘들 것

이라는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당당히 2

위에 자리했다.

팀 타율은 0.248로 10개 구단 중 9위에 

머물렀지만, 팀 평균자책점 3.22로 이 부

문 전체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마운드가 무

척 견고했다.

안우진(10승4패)-에릭 요키시(7승4패)의 

선발 듀오는 SSG 못지않은 파괴력을 자랑

했고, 홀드 1위 김재웅(23개)이 버틴 계투

진은 한번 리드를 잡으면 좀처럼 뒤집기를 

허락하지 않았다.

7회까지 앞선 46경기에서 45승1무의 

100% 승률을 보였다는 점은 필승조의 강

력함을 대변한다.

SSG와 키움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류지

현 감독 체제 2년 차를 맞이한 3위 LG 트

윈스(51승1무31패)도 승패 마진을 +20까지 

늘리면서 선두 경쟁에 뛰어들었다.

SSG와 키움, LG가 3강을 형성했다면 4

위 KT 위즈(43승2무38패)와 5위 KIA 타

이거즈(42승1무39패)는 2중에 가깝다.

KT와 KIA의 격차는 1경기인 반면 KT

와 3위 LG는 7.5경기, KIA와 6위 롯데 자

이언츠(37승3무44패)는 5경기까지 벌어져  

두 팀만 뚝 떨어져 나온 모양새다.

‘디펜딩 챔피언’ KT는 주축 타자 강백호

의 부상 이탈과 통합 우승에 혁혁한 공을 

세운 에이스 윌리엄 쿠에바스, 새 외국인 

타자 헨리 라모스가 부상으로 교체되는 

악재와 싸우면서 한때 8위에 머물렀으나 

압도적 홈런 1위인 박병호(27개)를 중심으

로 위기를 넘겼다.

KIA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8연패를 

당했지만, 초반 승수를 벌어 둔 덕분에 5할 

이상의 승률로 전반기를 마쳤다. 지난 겨울 

양현종과 나성범을 데려오면서 9위에 그쳤

던 지난해보다 확실히 전력이 좋아졌다.

6~9위를 형성한 롯데, 두산 베어스(35승2

무46패), 삼성 라이온즈(35승49패), NC 다

이노스(32승2무48패)는 4약으로 분류된다.

14승1무9패로 단독 2위로 4월을 끝낼 때

까지만 해도 거침이 없던 롯데는 시간이 

흐르면서 서서히 내리막을 탔다.

7년 연속 한국시리즈를 경험한 두산은 

주축들의 이적과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

하고 7위에 내려 앉았다.

삼성의 8위 추락은 가장 충격적인 결과로 

다가온다. KT와 1위 결정전을 벌였던 위엄은 

반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. 주전들의 줄

부상과 믿었던 이들의 부진이 겹친 결과다.

작년 14승5패 평균자책점 2.63의 성적을 

발판 삼아 4년 최대 38억원에 프리에이전

트(FA) 계약을 맺은 선발 백정현은 0승10

패 평균자책점 6.63으로 체면을 완전히 구

겼고, 5년 총액 120억원짜리 장기계약자 

구자욱은 부상으로 절반에 못 미치는 40

경기 출전에 그쳤다.

2년 전 한국시리즈 제패 후 마운드에 집

행검을 꽂았던 NC 역시 이동욱 감독이 성

적 부진으로 경질되는 아픔 속 기대 이하

의 성적표를 받았다.

그래도 하위 4개팀은 한화 이글스에 비

하면 처지가 나은 편이다. 83경기에서 25

승1무58패에 그친 한화는 8.5경기나 뒤진 

최하위에 머물러 있다.

가뜩이나 얇은 선수층에 외국인 투수 두 

명이 동시에 이탈하자 선발진이 와르르 붕

괴됐다. 6월9일 두산전부터 같은 달 22일 

LG전까지는 10연패를 당하면서 프로야구 

첫 3년 연속 10연패 팀이라는 불명예도 떠

안았다.� 스카이데일리/뉴시스

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와 SSG랜더스 경기에서 4대2로 승리한 SSG 김광현 (가운데) 등이 자축하고 있다.� 뉴시스

프로야구  전반기 결산… SSG,  역대 최초 전 기간 1위  ‘위업’

키움, 예상 외 선전… 삼성, 주전 줄부상에  8위 추락 충격

<SSG·키움·LG> <KT · KIA> <롯데·두산·삼성·NC> <한화>

박찬욱 감독 영화 ‘헤어질 결심’ 100만명 넘겼다

영화 ‘헤어질 결심’이 100만 관객을 넘겼다.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, ‘헤어질 결심’은 14일 3만4876명을 

추가해 누적 관객수 100만명을 돌파했다.� 뉴시스

연매출 800억 젊은 사장  “슈퍼카는 나의 힘”

 tvN ‘돈 잘 버는 젊은 사장’ 첫 방

“하루 20시간 거의 차에서 일해

바쁜 업무 버티게 하는 원동력”

 첫 방송된 tvN ‘돈 잘 버는 젊은 사장’.� 뉴시스


